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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이 소외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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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달리 많은 어려

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코로나

19 시기 동안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인 생활지도원의 지지가 

부족하였고, 외출 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설에서 생

활하는 청소년이 경험한 일상의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

소년과 달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친구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시설 외부와 시설 

내부 친구 관계의 영향도 고려하였다.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

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기 느낀 소외감에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의 만족도,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시설 

내·외부 친구 관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시설에서 생

활한 청소년이 경험한 심리적 소외감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시

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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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설보호청소년이 겪은 환경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보호청
소년의 일상 경험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전수조사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31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까지의 시설보호청소년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으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시설보호청소년의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친구관계 변화는 시설 내･외부 친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종속 변인인 소외감은 잠재변수로서 Dean(1961)이 개발한 소외감 척도(Dean’s Alienation Scale)를 번안･수정･보완한 척도를 
통해 소외감의 하위 변인인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여부, 코로나19 시기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6.0과 Mplus 8.6을 활용하여 구조방정
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한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소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출 시간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소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시기 중 경험한 신체활동 시간과 외출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시설 외부, 내부 
친구관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겪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이해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결손회복이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계 중심의 개입과 안정된 일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 특성상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여,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시설보호청소년, 코로나19, 소외감, 시설 내부 친구관계, 시설 외부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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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코로나19 시기의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

2020년 3월부터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고, 특히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으로 인해 제한된 일상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부적응 행동 및 스트레스의 증가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Loades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20),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이 경험한 일상생활 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김형모, 2020). 특히, 부모의 학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원가족과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은 일반 가정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의 많은 또래와 함께 생활하여 성인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환경에

서 성장한다(유호석, 2018). 이러한 양육환경의 특성상 시설보호청소년들은 전면 휴교, 외출 

제한 등으로 가정의 돌봄과 교육 부담이 증가한 코로나19 시기에 반응적인 돌봄 부족과 사회

적 관계 변화를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엄지연, 홍은정, 2020; 임성은, 2020).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기존 연구에서도 꾸준히 주목해 온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

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문진명, 2000; Hall-Lande, Eisenberg, Christenson, & 

Neumark-Sztainer, 2007). 소외감(alienation)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개인의 경험으로 보는 사회심리

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소외감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타인과 자신 사이의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강완숙, 2000). 전통적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소외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소외감을 측정하고 

분석해왔다. 대표적으로 Dean(1961)은 Seeman(1959)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외감을 3가지 

하위요인(무력감, 사회적 고립감, 규범상실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규범상실감은 청소년의 

소외를 다차원적으로 검증할 때 높은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Lacourse, 

Villeneuve, & Claes, 2003),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경험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무력감, 대인기피증,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으며(박정연, 2022), 코로나19 감염 12주 이후

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long COVID)의 증상으로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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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외, 2022). 한편, 사회적 고립감은 코로나19 시기 활성화된 

비대면 접촉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일상이 자리잡았는

데, 이는 온라인으로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실제로는 혼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생활하

는 고립적 상황을 야기하였다(손영준, 허만섭,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해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사용하였으며, 무력감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인지하는 상태로,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거부되어 

있고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은 상황으로 정의하였다(강완숙, 2000; Seeman, 1959).

아동양육시설은 중장기 생활 중심의 보호시설로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자립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생활한다(임성은, 2020). 자원이 제한된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은 일반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지원해 줄 자원 부족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타인을 배척하기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문진명, 2000; 홍성호, 2005).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또래 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특성이 있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문진명, 2000; Farineau, Wojiciak, & McWey, 2013).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과정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정서적 취약함을 가진 시설

보호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사회적 단절과 제한된 대면 접촉을 경험하며 

소외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의 시설보호청소년 소외

감에 주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소외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은 시설별로 또는 지역

별로 운영 방식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기 어렵다(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

호, 2021). 따라서, 소외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극대화되는지, 그 

원인과 경로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의 시설보호청소년들에 대

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소외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중에서 크게 시설 환경의 규제 하에 변화된 

일상 경험과 대표적인 대인관계인 또래 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경험한 대표적인 일상 경험인 생활지도원의 지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으로 인한 외출 시간, 외부 활동 기회 감소로 인한 신체활동 시간 변화에 대한 만족도

가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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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 경험과 소외감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며 아동의 보육, 생활지도, 자립지

원, 상담 등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지도원과의 애착 관계가 시설보호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욱, 2006).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응지침으로 인해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외박･
면회가 금지되었고, 외부 자원봉사자나 멘토에 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수료, 원가족

과의 만남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 

경험의 변화로 이어졌다(조해람, 김혜리, 민서영, 2021). 이와 같은 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단절은 시설 내 생활지도원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

과 적응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주해란, 김한나, 이예진, 황소연, 안태구, 

2022). 이에 생활지도원이 수행해야 하는 돌봄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대하고, 온라인 전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배정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생활지도원의 심리적･신체적 스트

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심미승, 2022).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주양육자

는 생활지도원이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아동의 정서발달과 인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치듯 생활지도원의 심리적 소진은 돌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설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나 대인관계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안은미, 안영미, 정익중, 

2021; 주해란 외, 2022).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있어 특히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Hall-Lande et al., 

2007). 생활지도원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개입하며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스트레스가 높은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생활지도원의 지지가 시설

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재희, 심미승, 2022; 김희용, 

진재찬, 유서구, 2022; 안은미 외, 2021).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시설 내 고립을 야기하여 

소외감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장혜림 외, 2021). 코로나19 시기 아동

양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분류되면서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의 외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서울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아동의 76.7%

가 코로나19 시기 1주일 동안 3시간 미만의 외출 시간을 보고하였으며, 이조차도 대부분 

마트, 미용실, 학원이 목적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경, 김재희, 최지은, 이지혜, 2021). 

이러한 외출 제한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외출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외출 시간이 감소한 시설보호청소년이 자신이 열등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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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오세진, 2021; Hall-Lande 

et al., 2007).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외출 시간이 감소하고 격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외

감을 포함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Pancani, Marinucci, Aureli, & 

Riva, 2021),  외출 제한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청소년은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 등교하지 않는 날에 

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일정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을 경험하였다(장혜림 외, 2021). 즉, 

좁은 시설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발생하는 친구들 간의 갈등(장혜림 외, 2021)과 외부 친구와

의 만남 감소(김현경 외, 2021)는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도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체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행복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행동 양식이다(Ganesan et al., 2021). 실제로 청소

년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친구의 신체활동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신체활동과 또래 사회적 

관계는 서로 연관이 있으며, 활발한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Voorhees et al., 2005).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활동 감소를 경험하였다(Moore et al., 2020).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청소년통계(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이

나 야외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국내 청소년의 비율은 39.1%에 불과하였고, 특히, 코로나

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보호대상아동 및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외, 2021). 외부

활동 제한과 외부 인력 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부진하고 신체활동 수준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약 37%가 1-2시간 미만의 신체활동 

시간을 보냈으며, 주 6시간 이상의 권장 신체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김현경 

외, 2021; 장혜림 외, 2021).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시설보호청소년은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과 신체

활동 시간 등의 일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고립된 소외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 대해서 모든 시설보

호청소년이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일상 변화를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소외감과 같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Lazarus,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주로 경험한 일상생활로 생활지도

원 지지, 외출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

라는 질적 차원의 경험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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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소외감

한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과 더불어 이들의 친구관계도 많은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은 시설 입소로 원가족과 물리적･정서

적 거리감이 형성되어 원가족과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의 비중이 

커지기에, 이들의 발달에 또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edin, Höjer, & Brunnberg, 

201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코로나19 시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외출, 외박, 면회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설에 고립된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일상 변화는 시설 내부에 

함께 사는 친구들과 시설 외부 친구들과 보내는 기회에 차이를 유발하였다(김현경 외, 2021). 

이는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서로 다른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시설의 내부와 외부 친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시설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주양육자인 생활지도원의 보호와 양육하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형제자매와 

유사하게 여겨진다(정선욱, 2006). 원가족과의 소원한 관계, 시설 생활지도원의 잦은 교체 

등 변화하는 시설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친구관계는 심리･사회

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Farineau et al., 2013). 또한 시설 내부 친구와의 애착은 시설보

호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도 시설 내 친구가 좋은 

지지 체계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다(박신애, 최옥채, 2018). 그러나 동시에 시설 내부 친구관

계는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이 인위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선후배라는 엄격한 

서열 관계와 훈육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정선욱, 2006). 실제로 시설 또래와 학교 

또래로 구분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적응까지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시설에 함께 사는 

또래와 학교 또래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강명진, 2010). 

반면에,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 만난 친구를 의미하며, 일반 가정 

청소년의 또래 체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현진, 2017; 정선욱, 2006). 위계적

이고 권력 차이가 있는 부모자녀 관계와 달리 또래는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인 

성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또래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Giordano, 2003). 실제로 또래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개인의 내외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권기남, 유안진, 민하

영, 2002). 한편 시설 외부 친구관계가 시설보호청소년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은 낙인 찍히거나 소외되기도 더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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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Farineau et al., 2013). 즉,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Farineau et al., 

2013).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를 통해 시설 외부에서 형성된 친구관계와 시설 내부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관계는 개인의 발달이나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구분되는 관계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

감에 미친 영향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의 

시설 내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외부 친구관계의 공백을 완화하고 

고립감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에, 무너진 일상 속 시설 내부 

친구 간의 부딪힘과 일상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예민해져 싸우는 횟수도 늘어남을 

의미하였다(장혜림 외, 2021). 즉, 시설 내 친구관계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주고받는 관계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형제자매 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고립을 경험하는 청소

년에게 형제자매의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ntchev & Zemp, 2021; East & 

Rook, 1992). 이를 통해 시설 내부 친구관계가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정서

적 적응, 특히 소외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Steinberg 

& Morris, 2001),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자아정체성이나 자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 기회 부족이나 부정적인 경험은 소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문

진명, 2000; Hall-Lande et al., 2007). 즉,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 모두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나타난 일상 경험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형제자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면 형제 간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환경 경험은 형제자매 간의 

적대감을 높였다(Tippett & Wolke, 2015). 코로나19 시기 생활지도원의 심리적 소진으로 

부정적 양육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시기 생활지도원의 지지 부족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재희, 심미승, 2022). 또한 형제자

매 간의 관계와 애정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는 점에서(Gass, Jenkins, & Dunn, 2007), 시설보호청소년이 겪은 외출과 신체활동 

시간 감소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즉, 코로나19 시기 나타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소외감에 영향을 미친다(Rudolph et al., 2014)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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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이 코로나19 시기 시설 외부 친구와의 만남이나 관계 유지가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19 시기 변화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으로 인한 두드러진 결과이기에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긴급히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동양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못하고 시설보호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며 시설보호청소년의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커니즘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

19 시기 일상에서 변화되었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에 

대한 시설보호청소년의 만족도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의 변화를 통해 소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보호청소년의 결손 회복을 위한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2.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3.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림 1.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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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주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보호대상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

하여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된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

장 수요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원 조사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청소년 68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4일부

터 11월 7일까지 약 1달간의 자기보고식 조사와 시설의 공식 기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는 

34개의 시설 중 영유아만 거주하는 시설, 아동의 자기보고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설, 

시설 공식 기록이 부재한 시설을 제외한 총 31개 시설에 소속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43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인원을 제외한 37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학생 110명(29.6%)과 고등학생 261명(70.4%)을 포함하며, 183명(49.3%)

의 남학생과 188명(50.7%)의 여학생으로 균형적인 성비를 보였다. 연구대상 학생의 시설 

입소 기간 평균은 8.8년이었으며, 1년 미만부터 18년 이상까지의 분포가 나타났다. 시설 

입소 이유로는 학대(108명, 29.1%), 유기(102명, 27.5%)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23%는 

심리상담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등교 제외)

은 코로나19 시작 이후 평균 180.71시간(SD =227.53시간, range=0~651)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

1) 독립 변인: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코로나19 시기 일상 변인 중 첫 번째

인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지도원 선생님으로부터 필요할 때 도움

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

정으로 조사되었다. 두 문항은 .69(p＜.01)로 높은 상관이 나타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한 생활지도원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일상 변인 중 두 번째 변인인 외출 시간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를 제외한 외출 시간에 대해 만족하나요?’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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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로 시설

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일상 변인 중 마지막 변인인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한 신체활동 시간에 대해 만족하

나요?’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

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다. 

2) 매개 변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 시설 외부 친구관계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 매개 변인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나요?’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1점)’에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5점)’로 평정되었다.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

향의 두 번째 매개 변인인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친구들(학교, 

학원, 동네친구 등)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나요?’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1점)’에서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5점)’로 평정되었다. 두 변인 모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시기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종속 변인: 소외감

본 연구의 종속 변인 소외감은 Dean(1961)이 개발한 소외감 척도(Dean’s Alienation 

Scale)를 문진명(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한영신(2002)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중 무력감(6개 문항)과 사회적 고립감(7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13문항으로 

소외감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무력감의 경우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나는 때때로 세상에서 아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고,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의 경우 자신에게보다는 외부의 힘이나 운명 등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

남을 의미하고,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분리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과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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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와, 시설보호청소년 특성상 학대나 적응의 

어려움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시설에 따라 외출 

금지 상황이 달랐다는 점(김현경 외, 2021)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식 기록을 통해 조사된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와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현재 심리치료 유무는 ‘심리치료

를 받고 있지 않음’은 ‘0’으로 ‘현재 심리치료 중’은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외출 금지 기간은 조사일 기준으로 ‘일’ 단위로 처리하여 연속변수(0~651일)로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초 분석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

소년이 인지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및 신체활동 시간 등 일상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각각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plus 8.6(Muthén & Muthén, 1998-2017)

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값,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그

리고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

핑 방식을 통해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쳐서 종속 변인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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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생활지도원의 지지 1~5 3.78 0.84 -.17 -.35

외출 시간의 만족도 1~5 2.24 1.21 .67 -.45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1~5 3.15 1.00 -.07 .13

 시설 내부 친구 관계 1~5 3.10 0.70 .39 3.10

 시설 외부 친구 관계 1~5 2.91 0.68 .26 3.34

 무력감 1~5 2.11 0.89 .50 -.23

 사회적 고립감 1~5 2.13 0.96 .43 -.64

 성별 (여) 0~1 51%

 현재 심리치료 중 0~1 23%

 외출 금지 기간 (일) 0~651 180.71 227.53 .95 -.72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N=371)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r =.19, p＜.01)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r =.14,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가졌고, 무력감(r =-.30, p＜.01)과 사회적 고립감(r =-.22,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외출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r =.29, p＜.01)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무력감(r =-.18, p＜.01)과 사회적 고립감(r =-.1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r =.21, p＜.01)와 더불어 시설 

외부 친구관계(r =.24, p＜.01)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는 무력감(r =-.24, p＜.01)과 사회적 고립감(r =-.21,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1. 2. 3. 4. 5. 6. 7. 8. 9. 10.

1. 1 .00

2. .14** 1.00

3. .28** .14** 1.00

4. .19** .09 .21** 1.00

5. .14** .29** .24** .17** 1.00

6. - .30** -.18** -.24** -.25** -.21** 1.00

7. - .22** -.19** -.21** -.24** -.25** .83** 1.00

8. - .00 -.19** -.12* -.05 -.04 .09 .14* 1 .00

9. .10* -.03 -.05 -.09 -.06 .14** .23** .10 1 .00

10. .11* -.09 -.02 .02 -.03 -.07 -.04 - .06 - .03 1 .00

표 2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수 간 적률상관관계

                                                                       (N=371)

**p＜.01, *p＜.05 / 1=생활지도원의 지지, 2=외출 시간의 만족도, 3=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4=시설 내부친구 관계, 

5=시설 외부 친구관계, 6=무력감, 7=사회적 고립감, 8=성별(여), 9=현재 심리치료 중, 10=외출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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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시간 및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조사하는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χ2(13)=25.92(p＜.05), CFI와 TLI는 각각 0.98과 0.95, RMSEA는 .05, SRMSR은 

.03으로 나타나 좋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5, **p＜.01, ***p＜.001. 그림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 

그림 2.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와 소외감에 미치는 효과

그림 2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보호청소년이 생활지도원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은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β=17, p＜.05)을, 그리고 

종속변인인 소외감(β=-.21, p＜.01)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간의 만족도의 경우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설 

외부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 영향(β=.24, p＜.001)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보호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β=.15, p＜.05)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β=.14, p＜.05) 모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 변인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β=-.16, p＜.01)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β=-.15, p＜.01)가 종속 변인인 소외

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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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직접 경로를 토대로 나타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 내부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β for 

indirect=-.02, 95% C.I.=[-.048, -.003]). 외출 시간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β for indirect=-.03, 95% C.I.=[-.068, -.007]).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시간

의 만족도는 내부 친구관계를 긍적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로 

이어졌다(β for indirect=-.03, 95% C.I.=[-.060, -.003]). 이러한 결과는 통제 변인인 시설

보호청소년의 성별과 심리치료 유무, 외출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Lower Upper

생활지도원의 지지 → 내부 친구관계 → 소외감 -.02 -.048 -.003

외출 시간의 만족도 → 외부 친구관계 → 소외감 -.03 -.068 -.007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 내부 친구관계 → 소외감 -.03 -.060 -.003

표 3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매개 경로
(N=371)

Ⅳ. 결론 및 논의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신체활동 등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소외감에 미친 영향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에 따라 다른 경로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은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시설보

호청소년의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낮은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라는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Gable & Bedrov, 2022). 다음으로, 생활지도

원의 지지와 유사하게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하는 코로나19 시기 시설 내･외부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소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정서

적 적응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또래의 지지가 시설보호청소년의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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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기존 연구(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국 시설보호청소년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등 원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경험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박영준, 2012). 

한편, 시설보호청소년이 평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소외감 감소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소외감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인 공동

생활가정(그룹홈) 관련 연구(김형태, 이수천, 전준현, 방미진,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룹

홈 생활에 있어 생활교사가 거주 청소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그룹홈 내 함께 거주하

는 또래 청소년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교사가 그룹홈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그룹홈 내 친구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김형태 외, 2012). 성인과의 개별적 상호작용과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Pianta, 1997), 현재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을 낮추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경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에 아동의 긍정적인 

지지 경험이 부족하고 원가정 복귀가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임성은, 2020). 

실제로 서대문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 가정형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보

람, 2022). 즉,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보호청소년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제관계와 유사한 생활지도원과 시설 내부 또래 관계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감이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존 연구

에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일상의 걱정이나 우울로부터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이 되는 정서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eser & Mendelberg, 1990). 즉, 코로나19 시기 사회활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활동 시간에 만족한 시설보호청소년은 시설 내부 또래와 접촉 및 상호작용할 기회

가 있었기에 이를 통해 소외감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스포츠 게임이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Howie, Lukacs, Pastor, Reuban, & Mendola, 2010). 또한, 본 연구결과

는 가정의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인종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신체활동의 참여가 

친구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두려움,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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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서의 존중감 등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살 위험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Eime, Young, Harvey, 

Charity & Payne, 2013). 특히, 러시아의 시설보호청소년이 7개월 간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우울함, 무기력함,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였으며, 조화로운 심리 발달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Akhmetshin et al., 

2019). 이는 양육시설 내의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또래 아동과 공유해야 하는 시설보호청소년

에게 시설 내부 친구와 함께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고려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운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혹은 사회적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개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외출이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한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 제한이 시설 외부 친구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야기하

고, 궁극적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그들의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간과 외부 

활동 제공이며, 자발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Pantiukhina, 2009). 또한 이와 

같은 자유시간 동안 또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기에 외로움, 무력감, 사회

적 고립감과 같은 취약한 심리･정서를 보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외부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외출 시간과 자유시간 확보 및 해당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존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Waytz와 Gray(2018)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사회성과 인간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생활지도원

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고 생활지도원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Singer & Brodzinsky, 2020), 시설보호청소년의 외부활동을 존중하되 적절한 지원과 지도

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소외감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은 시설 

내･외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이고,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생활지도원의 지지나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며,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외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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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조사된 시기인 코로나19 팬데믹에 초점을 두어 해당 매커니즘의 시사점을 생각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지침의 보완 및 수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특별 보호가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재난 시기에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재난상황에서 보호시설의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

한 맞춤형 지침의 부재로 기관 운영의 고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중 생활지도

원의 지지가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추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력풀을 확보하

여 비상시 생활지도원 및 프로그램 운영 임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중 외출시간에 대한 만족감이 친구관계와 소외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보호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

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재난상황에서 취약한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숙사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방안이 국외

에서 제안된 바가 있다(Silliman Cohen & Bosk, 2020). 이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다른 

재난상황에서도 시설보호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

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두 번째 시사점은 포스트 코로나

19 팬데믹에서의 결손회복 노력을 위한 방향성이다. 소외감이 외로움과 달리 회복이 더디다

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Bekhet, Zauszniewski, & Nakhla, 2008)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준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개입을 통해 회복하

지 못할 시, 보호 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보호 종료를 앞둔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외감 회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돕는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 관리가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자립을 앞둔 시설보호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원해진 외부 친구관계 회복을 위해 관계 강화 개입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윤세리, 2022).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은 긍정적인 친구관계에 참여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한다(Smith, Faulk, & Sizer, 2016). 또래들과 함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에 시설보호청소년이 적극적인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결감

을 확보하고 시설 외부 친구관계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접근 방안으로는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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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제공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근거기반 방법을 통해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 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며,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시설의 공식적인 기록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횡단적 연구로 한 시점에서만 

수집된 자기 보고식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종단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둘

째, 본 연구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시설보호청소년의 주요 미시체계 중 하나인 원가족의 영향(예: 원가족과의 관계나 연락 여부)

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통제한 후, 원가족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여 원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적응을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바탕으

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결손을 회복하는 과정과 이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입의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다른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와 외부 친구

관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

이 경험하기 쉬운 어려움인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 등 소외감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이 고립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매커니즘을 조사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이 증가된 시설 내부 친구관계와 

접촉이 감소된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설보호청소년의 연구와 개입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대응지침 매뉴얼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에 

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결손 회복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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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life and a perceived 

sense of alienation among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n, Jisoo*･Kim, Jaehee **･Lee, Jihye***･Lee, Hyojung ****･Kim, Hyoun K. *****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life and a 

perceived sense of isolation among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within or 

outside the facilities. Caregivers’ support, outings, and physical activity represented 

the daily life in COVID-19 of adolescents in facilities. The sample included 371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in Seou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test the hypothesized mediating effects, utilizing SPSS 26.0 and Mplus 8.6 

programs. The respondents’ genders, whether they were receiving psychotherapy, 

and the period being restricted from going on outings during COVID-19 we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terventions to support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COVID-19 need to focus on their 

peer relationships within or outsid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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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lationships within facilities, peer relationships outsid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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